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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ON BRAND STORY

무온은 매출이 아니라,

남는 장사를 합니다

요즘 장사는 숫자가 커질수록 사람도, 비용도, 에너지도 함께 커집니다.

월 매출 1억 원, 2억 원.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끝에 남는 순이익은 10%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

분입니다.

그 10%를 위해 사장은 하루를 갈아넣습니다. 그렇게 유지되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고정비는 매출이 줄어도 그대로 남아 있고, 매출 변동이 조금만 생겨도 손

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너무 쉽습니다.

여기에 불안전한 식자재비, 버려지는 재료, 남는 재고, 맞추기 어려운 수요 예측까지 더해지면 재료

로스는 조용히 쌓입니다.

그런 달이 한 번이 아니라 중간중간 반복되기 시작하면, 적자는 숫자보다 먼저 사장의 마음에 쌓입니

다.

매출은 커졌는데 사장의 하루는 점점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지친 몸과 정리되지 않은 비용들뿐입

니다.

무온은 이 장면에서 멈춰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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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좋은 장사일까?”

그래서 무온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큰 매출 대신 작은 공간. 많은 인력 대신 적은 인원. 그리고 높은 순이익률.

3천만 원의 매출로 천만 원에 가까운 결과를 만드는 구조.

임대료와 인건비에 쫓기지 않고, 재료 로스와 사람 관리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 방식.

무온은 버텨야 하는 장사가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장사를 선택했습니다.

무온의 목표는 사장을 매장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장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운영의 중심만 잡는 사람.

그래서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되고, 모든 문제의 최전선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오후 3시까지의 근무 이후에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할 수도 있고, 가족과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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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오래 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무온은 믿습니다.

장사는 인생을 태워서 버는 일이 아니라, 인생 안에 들어와야 하는 일입니다.

무온은 사장의 하루가 장사로만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높은 순이익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무온은 덜 벌어도 더 남기고, 덜 일해도 더 잘 사는 쌀국수 전문점입니다.

큰 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선택을 존중합니다.

만약 지금, 매출보다 삶이 먼저였으면 좋겠다고 느낀다면

장사를 오래 하고 싶다면

하루를 버티는 일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고 싶다면

무온은 그 방향에 서 있는 브랜드입니다.

장사는 선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무온과 닿아 있다면, 이 글은 여기까지여도 충분합니다


